
Ⅰ. 서  론1)

최근 세계태권도본부 Kukkiwon(2021b)이 편찬한 공식 

교본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극기와 홍익

인간 이념을 태권도 정신으로 명기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교육이념일 뿐만 아니라 민족

의 기원과 관련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도 얽혀 있다. 

태권도의 본산지인 한국이 산출한 태권도에 있어 홍익인간 

사상의 영향력과 교육적, 문화적 활용성이 적용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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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태권도 정신철학으로서 홍익인간을 비롯한 한국 전통사

상이 오래전에 편찬된 Kukkiwon(1987) 교본에 수록되었

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 교본에는 

한국정신문화원 소속의 한승조 교수에 의해 작성된 ‘태권

도의 정신철학’이 실렸다. 그는 도(道)라는 차원에서 볼 때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사상과 결부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

며, 홍익인간, 화랑도 정신 등 많은 전통사상이 태권도 정

신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지는 태권도계에 첨예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태권도가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이므로 태권도 정신 또한 

당연히 한국 전통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나름대

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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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인간 이념

- 수용론과 비판론을 중심으로 -

김영선1*

1. 연세대학교, 강사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이론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홍익인간이 보편타당

한 태권도 정신으로 정착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 방법은 철학적 분석이 채택되었다. 세부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 이념은 어떤 내용이며 교육 

영역과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둘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도입되었는가.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떠한 쟁점을 갖는가이다.

결과  첫째, 홍익인간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한국 고유사상이고 그 

교육적 효용성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둘째,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 

홍익인간은 1985년에 최초로 거론되어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연구과제나 지도자 연수교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가 

2021년 국기원 �태권도 교본�에 태권도 정신으로 등재되었다. 셋째,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이 결점보다 

장점이 많아 국기원 태권도 정신으로 채택되었다. 홍익인간은 태권도의 본산지인 한국의 고유사상일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  홍익인간 이념은 교육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태권도 정신의 한 축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태권도 정신,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함, 5대 정신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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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전통사상을 도입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수용론

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센 반론들도 적지 않았다. 반대 견해

를 표명한 학자들은 전통사상과 태권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부실한 논리,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권도 연관성 그리고 시

대적 부적합성을 들었다. 그러한 비판론은 지금까지도 논

문이나 서적의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 전통사상중 하나인 

홍익인간 이념 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론의 주된 원인은 홍익인간 이념이 왜, 어떻

게 태권도 정신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한 학술적 연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 단적인 예가 인터넷 

Google Academic Search와 RISS(Korea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 검색에서 ‘태권도’와 ‘홍익인간’ 등 두 

단어가 함께 제목으로 나온 학술논문이 전무(全無)한 사실

에서 나타난다. 더욱이 홍익인간이 본문의 일부로 거론된 

학술논문조차도 단 2편에 그치고 있다. 이 2편의 논문마저

도 홍익인간 이념은 태권도의 정신철학 주제에서 부분적인 

논의에 국한되었다.

그 한 예를 들면 ‘한국의 태권도 사상에 관한 연구(Kwon 

& Lee, 2013)이다. 이 연구에서 홍익인간은 풍류도, 화랑

도, 선비도 등과 함께 태권도 사상의 원천으로 규정되어 있

다. 즉 한국의 태권도에 내재한 주요사상은 4가지이고 그 

중 하나가 홍익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홍익인간을 

다른 여러 사상과 함께 태권도 정신으로 개괄적으로 논의

함으로써 태권도 정신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밝히는 데 한

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편 홍익인간을 태권도 정신

철학의 일부로 고찰한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은 10여 건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태권도와의 관련성보다는 홍익

인간의 의미론, 심신론, 인간 존재론 등의 태권도 외적인 

논의에 초점을 두거나 그 개요나 역사철학적 설명에만 그

치는 정도였다.

홍익인간은 한국의 고유사상이자 현행 교육이념으로 명

시되어 있다. 이 사실은 홍익인간이 진부한 전통사상이 아

니라 현시대에도 가치 있고 유용한 교육 사상임을 단적으

로 알려준다. 태권도의 교육적 역할 차원에서 홍익인간 이

념이 학술적인 이론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태권도가 기술이나 신체 발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수련자

의 정신적 성장과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benefit- 

ing the world)’란 홍익인간 이념이 태권도 정신에 부합하

는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태권도의 사상성과 정체성 확립

에 일조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홍익인간 이념은 어떤 내용이며 교육 영역과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이다. 둘째, 태권도 정신으

로서 홍익인간은 언제, 어떠한 연유로 도입되었는가이다.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

떠한 쟁점을 갖는가이다.

연구 방법은 주관적 해석에 기반한 질적 연구의 일환인 

철학적 분석(philosophical analysis)이 채용되었다. 철학적 

분석이란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검토하고 연

구 목적을 충족하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지

식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Hospers, 2013). 이 연구에는 

홍익인간과 태권도 정신 주제의 논문, 서적, 신문, 웹 정보

가 논지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수용하

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주제에 국한되었다. 다

시 말해 홍익인간 이념의 어떤 내용이 그리고 어떤 세부적 

검토 과정을 거쳐 태권도 정신으로 확립되었는가라는 구성 

논리에 관한 주제는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Ⅱ. 홍익인간 이념의 개요

1. 홍익인간의 유래와 의미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홍익

인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제왕운기� 전조

선기에서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전하는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

날에 환인(桓因)의 아들 중에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

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을 할만 하거

늘,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삼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니 

이를 신시(神市)라 하였다”라고 전한다. … 후략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11.23.)

홍익인간 이념을 전하는 단군신화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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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여 공동체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이상형

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지향처

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

하는 인간’이다(Choi, 2017).

홍익인간은 1945년 12월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

고 4년 후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행 교육

기본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

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

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Choi, 

2017).

홍익인간을 최초로 도입한 백낙준은 “홍익인간은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

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면서,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

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모든 인

류의 이상이기도 합니다.”라고 역설했다(Jeong, 2000).

홍익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인본주의나 인간존중, 복지, 

사랑, 봉사, 정의, 민주주의, 공동체 정신, 평화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이렇듯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인본주의와 함께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적 윤리관이 홍익인간에 

내재되어 있다(Jeong, 2016).

동양철학자 김용옥은 홍익인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

이했다. “홍익인간이 말하는 인간이란 ‘사람’'을 뜻하는 명

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間)가 얽혀서 

형성되는 인간 세상, 즉 휴먼 소사이어티(Human Society)

를 의미합니다. 홍익(弘益)에서 홍(弘)은 고정된 실체적 의

미가 아니라 쉼이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속에서 부

단히 아(我)를 간(間)속에서 확대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존재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이

(間)의 사회적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로웁게 함’을 넓

혀간다는 뜻입니다”(Joong-Ang Daily Newspaper, 2000. 

02.25.).

홍익인간의 의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我, me)’가 아니라 ‘우리(we)’가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계와 향악, 두

레, 품앗이와 같은 전통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

어져 왔다(Choi, 2020.10.21.).

홍익정신이 한국 사상의 뿌리라는 근거는 한국의 고유 

정서인 ‘정(精)’에서 찾아질 수 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강한 사람에게 대항하는 개인적인 정에서 의병, 

IMF 금 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자원봉사의 집

단적인 정은 세계 어디서나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 특유의 

정서이다.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DNA가 홍

익인간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Kim, 2020).

2. 홍익인간의 교육적 전개

교육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교육이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면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익인간할 수 있는’ 덕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교육이 길러야 한다는 뜻과 함께, 교육은 인간

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Jeong, 2020).

홍익인간이 교육 영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다양하다. 

국내 유수한 대학교는 홍익인간의 명칭을 도입하거나 사상

을 계승하여 대학의 교육이념으로 지정하였다. ‘홍익’을 학

교 이름으로 붙인 홍익대학교는 홍익인간의 건학이념에 따

라 인재를 양성한다고 표방한다(Hongik Universiry, 

2022.12.22.). 단국대학교의 창학 정신은 민족애와 조국애

에서 발원하여 민족의 정통성으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고양한다(Dankook University Homepage, 2022.02.18.).

또한 경희대학교는 교시(敎示)인 ‘문화 세계의 창조’를 

통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영산대학교도 글로벌 

공동체의 영위를 위해 홍익인간을 적용한 건학이념을 채택

하고 있다(Media Incheon Newspaper, 2020.05.18.).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관련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

시아 언어문화학 박사인 Pastreich(2015)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라는 것이다. 이 이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홍익

인간 정신을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학생들도 적극적

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새

로운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창했다.

이러한 홍익 사상을 고양하고 실천하려는 사회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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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홍익사회 실현을 위한 교수 모임’은 청소년 자살, 학

교폭력, 사교육 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300인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를 비

롯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나부터 얼을 잃어버렸기 때문’

이라는 인식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대국민 

호소문을 공표하였다(Newsis, 2012.11.29.).

홍익사상의 고양에 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국내 

한 정당이 ‘홍익인간’을 법정 교육이념에서 삭제하려는 시

도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여

론이 일자 결국 개정안 발의가 철회되었다. 특정 종교 연구

소가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그 발단이 되었다. “홍익인

간 이념이 교육지표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하다”

라는 결점을 부각시켜 폐지안을 거론했다가 극심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Chosun Daily Newspaper, 2021.04.26.).

3.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홍익인간

홍익인간 사상은 한국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

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얼이 깃든 민족의 구심체이자 한국철학의 정체

성에 그치지 않고 인류 평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홍익

인간을 표방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Kim, 2016). 여기서는 홍익인간 사상이 다른 영역에서 어

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태권도 정신과 관련

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5시�의 저자  Gheorghiu는 1986년 프랑스의 한 잡지

에 다음과 같이 홍익인간을 평했다.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

은 최대 행복을 의미한다. 세계 모든 인간의 최대 행복을 

뜻하는 이상이며 물질과 정신을 포괄한 초월적인 이념이

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이 낳은 홍익인간 이념

이 태평양 시대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

의 물결�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한국이 다

가올 미래에 중심이 된다.”라고 공감했다(Kim, 2007).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인은 홍익인간 사상을 자각하고 세

계를 변화시켜야 할 위치에 있다. 한국인은 평화통일을 위

한 새로운 비약을 앞두고, 인류사의 새로운 대변혁의 시간

에 맞추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한국의 국가 

원리인 홍익인간은 세계 공생(共生)의 지평을 여는데 주축

이 될 것이다(Kim, 2018).

홍익인간 사상은 경제 이론과도 접목되었다. 방황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유불도의 동양철학이 아니라 경

제 개념이 함의된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였던 심백강은 유불도의 동양철학에는 경

제 개념이 없어 대안으로 미흡하고 새로운 상생 문명을 창

출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대안이라는 논지이다. 사익(私益)

과 공익(公益)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는 홍익경제이론이야

말로 경제와 도덕이 공동 발전하는, 인류가 물질적으로 퐁

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Maeil Daily Newspaper, 2022.09.05.).

홍익인간 사상이 동양의 전통사상과도 다르고 서구 사상

과도 구별되는 독창적인 점이 있다. 홍익인간의 ‘익(益)’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개념이고 ‘홍

(弘 넓힐 홍)은 ’널리 이웃과 더불어‘라는 도덕 개념이다. 

경제와 도덕을 두 축으로 삼아 인간사회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영위해 나가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이 지향하는 목

표라고 할 수 있다(Han, 2021.05.01.).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홍익인간 사상이 원동력이 되었다

는 논지가 있다. Kang(2016)은 광복 후부터 국정 주역들이 

지속적으로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한 국민 교육을 추진해 

인적자본을 쌓아 올렸고 지금의 우리 사회 모습은 그 결과

라고 해석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세

계 최빈국에 지나지 않았던 하찮은 나라가 많은 난관을 극

복하고 지금의 부(富)와 민주주의까지 쟁취할 수 있었던 이

유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리이다.

국내 유명 통신업체 대표는 “5G 혁신이 21세기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가치”라는 메시지를 표방했다. 5G는 진정

한 모바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동시에 생명 구조와 제

조업 패러다임 및 사회 산업적인 변화가 홍익인간 정신과 

상통한다는 취지였다(Korea Finance, 2019.02.25.). 

이와 관련해서 �Hongik-Ingan Thought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서적을 펴낸 Kim(2007)은 “‘새로운 세

상의 도래’라는 인터넷 정보통신 매체가 갖는 지향점이 ‘세

상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합치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우리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홍익인간 사상과 정보통

신의 맥이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했다.

현대 정보화시대(the Information Age)에서는 인류 역사

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홍익인간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폭넓게 

전파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SNS의 효

과와 부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개인의 행동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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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 문명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 낼 수 있고, 과학이 인류를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올바른 인성의 함양

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되었다(Joh, 2007).

문화 분야에서도 홍익인간이 거론된다. Kim(2020)은 자

신의 저서 �The Hongik-Ingan of K-Culture�에서 K-문화

가 잠시 스쳐 가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방역까지 세계의 찬사를 받은

바 한국문화의 저력이 세계 널리 떨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이제 홍익인간은 한류 문화의 핵심 사상으로서 한국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넘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적 

파급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공동체를 생각하

고 남을 존중하고 정의롭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

이 바로 홍익인간이 구현하는 인간상일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직위가 높아진만큼 그에 따른 의무를 갖는다는 노

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홍익사상에 포괄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익인간 기치를 내건 우리나라 사람들

의 내면적 성찰과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고위층 인사들

의 무책임한 언행, 보수와 진보 진영의 첨예한 충돌, 사회

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 극렬한 집단 이기주의, 적대적 노

사 관계, 같은 국민끼리 파멸적인 지역 감정과 지역 차별, 

이성(異性) 및 세대 갈등 등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문제들

이 산적해 있다. 홍익인간 정신이 등불이 되어 이 같은 폐

단들이 한층 완화되길 기대한다.

Ⅲ. 태권도 정신과 홍익인간

1.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도입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논의하기에 앞서 태권도 

정신 정립의 발단이 되었던 ‘태권도 5대 정신’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5대 정신’이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다. 1959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전 총재인 최홍희가 

자신의 저서인 태권도교본에서 최초로 수록하였다. 이후 5

대 정신은 간단명료한 장점 때문에 지금도 태권도인들이 

활용하고 있다(Kim, 2011a).

그러나 5대 정신이 오래 전에 주창된만큼 태권도의 위상

과 지식 체계가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결함이 노출되

었다. 그 한계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태권도의 

대의명분인 이념의 부재이다. 둘째, 정신 개념이 사회적 덕

목과 정신력으로만 설정된 점이다. 셋째, 예의, 염치 등 용

어가 의미상 연결되는 중복성이다. 넷째, 인내, 백절불굴 

등 정신력 요인에 치중한 문제이다. 즉 ‘5대 정신’에는 세계

적 위상을 확보한 태권도가 지향해야 할 이념은 빠져있고 

태권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정신력 요인에 국

한되었다(Kim, 2021).

이 같은 5대 정신을 대체하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론 

개발이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 의해 착수되었다. 태권

도 정신의 대안으로서 홍익인간은 1980년대부터 학술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홍익인간을 비롯한 한국 전통사상

을 태권도 정신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각종 연구 성과물에

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한 내용은 태권도 정신과 

철학에 관한 교재, 학술 및 학위 논문, 단행본 서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공식 기

관 차원에서 추진한 태권도 정신 주제의 연구로 한정하여 

홍익인간에 초점을 두어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정착하기까지는 1985년을 

기점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논의 과정이 소요되었

다. 홍익인간은 국기원이 주관한 제1회 세계태권도학술발

표회에서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라는 제목으로 Hahn 

(1985) 교수에 의해 최초로 거론되었다. 

그는 한국의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서 전통사상을 계승 발전하여 그 맥락에서 태권도의 도(道)

와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태권도는 무술

로서만이 아닌 무예로서의 철학적 정신세계가 내재된 우리 

겨레의 고유한 전통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천신숭배사상,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경

천애인(敬天愛人), 선도(仙道) 및 불교 사상, 화랑도정신, 

충효정신, 호국정신, 조선 성리학의 이기(理氣) 철학, 지행

합일의 실천적 윤리사상, 동학사상, 천도(天道)사상 등 고

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갖가지 전통사상이 시대별로 요약되

었다.

홍익인간을 비롯한 전통사상은 ‘태권도 정신의 근원적 

사상’ 또는 ‘철학적 배경’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교본에 

실린 단락의 제목은 ‘태권도의 정신철학’이었다. 즉 그러한 

내용이 태권도 정신이 아니라 원류에 관한 철학적 고찰이

란 뜻이다. 이 논지는 4쪽 분량으로 Kukkiwon(1987) 1차 

교본에 등재되었다. 수정증보판인 2차 Kukkiw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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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에도 제목과 본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 같은 정신철학에서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적 무예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려면 한국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되었다. 그러나 갖가

지 추상적인 전통사상이 몸으로 행하는 운동이자 무예스포

츠인 태권도와 실질적으로 결부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

되었다.

1998년 태권도 정신 개발이 착수되어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공식적인 과제가 수행되었다. ‘태권도 정신에 관

한 연구’란 제목으로 그 내용에 홍익인간이 다음과 같이 서

술되었다.

‘한(韓)’ 철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예절교육 등이 동반

된 태권도 수련은 삶에 대한 적극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 

즉 홍익인간의 정신을 길러준다. 한 철학의 구성요소인 천

지인(天地人)에서 지(地)는 홍익인간 곧 박애와 평화 사상

을 뜻한다(Ahn, 1998).”

그러나 홍익인간은 태권도의 본질과 연결시킨 ‘한 철학’

의 하위 부분으로 간략히 서술되는 정도에 그쳤다. 즉 당시 

수립된 ‘한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인해 생성되는 태권도 정신은 평화, 애국, 충효, 예의, 부동

심, 극기, 준법, 호연지기 8가지로 파악되었다(Ahn, 1998).

이어 2006년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가 국기원과 태권

도진흥재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서 홍익인간, 화랑도 

정신, 선비 정신 등 한민족 고유의 정신이 근원이 되어 태

권도 정신이 추출되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태권도 정신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조화정신이고 세계의 

모든 인종 간에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홍익인간이 매개재

가 된다. 무인이 통치했던 고대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

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

다(Lee etc, 2006).”

그 결과 태권도 정신은 극기, 예의, 평화, 조화 4가지 대

표적 정신 항목과 함께 다음 3개 영역과 15가지 세부 조목

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비롯되는 

정신은 정직, 극기, 신동, 중절, 정의이다. 둘째, 태권도 예

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정신은 애국, 충효, 예의, 준법, 평

등이다. 셋째,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서 나타나는 정신은 평

화, 조화, 합일, 창조, 약속이다(Lee etc, 2006).

그러나 이때까지도 홍익인간은 정식 태권도 정신으로 규

정되지 않았고 태권도 정신의 역사철학적 근원 또는 역사

적 배경으로 국한되었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도 학술 및 

학위 논문이나 단행본 서적에서 홍익인간과 단군신화가 거

론되었지만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의미와 구체적 연결성이 

미흡한 논리가 대다수였다.

2. 홍익인간 수용론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채택하는 이론을 여기서

는 ‘홍익인간 수용론’으로 칭하기로 한다. 홍익인간 수용론

은 여러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과 태권도 정신 수립 열정

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홍익인간은 

태권도 정신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홍익인간

과 태권도 정신과의 관련성이 서술된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Ha(1992)는 석사논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태권도 

정신과 홍익인간과의 관련성을 다음 세 가지로 연결지었

다. “첫째, 홍익인간의 윤리적 정신은 태권도인이 중요시하

는 예의의 근본이 된다. 둘째, 홍익인간에 깃든 상대를 배

려하는 선타후아(先他後我)의 미덕은 태권도 수련에서 자

만이나 이기심을 배제하는 행동 기준이 된다. 셋째, 인도주

의적 홍익 사상에 근거하여 태권도 경기는 합의된 선의의 

경쟁이고 부정을 배격하는 정정당당한 경쟁이다.”

Kim & Kwak(2000)은 ｢한국전통사상을 통한 태권도정

신의 정립｣ 논문에서 ‘단군사상과 태권도’에 대해 “우리 민

족은 예로부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

았는데 홍익인간 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문화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을 계승함으로써 오늘날 태권도는 

극기와 백절불굴의 정신과 관련성을 맺게 되었다.”고 서술

했다.

Ha, Cho & Choi(2012)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연구과제 ｢올림픽과 태권도｣에서 홍익인간에 근거

한 ‘태권도 솔리다리티(solidarity, 단합)’를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올림픽 활동을 확산하고 전 인류의 합심단결을 도

모하자는 취지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과 매우 흡사하다. 

태권도는 홍익인간의 정신 아래 구체화된 우리의 문화적 

산물이다.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이 태권도에 녹아들었는지 

태권도는 현재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선두 문화로 자

리 잡았다.”

Kwon(2013)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홍익인간의 태권도 

정신적 관련성을 풀어냈다.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이자 실

천강령의 원천으로서 수련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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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태권도의 주요사상이 될 수 있다. 즉 홍익인간은 

민족의 이상임과 동시에 어느 한 개인의 성취에만 국한되

지 않는 시민의식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이념이 구현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홍인인간과 태권도 정

신을 결부시킨 다양한 논지가 제안되었다. 홍익인간 등 전

통사상을 태권도 정신과 연결시킨 연구는 태권도의 정신

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세계

적 무예스포츠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당연히 한국적 

특징과 장점을 갖춘 사상적 기반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

문이었다. 아울러 태권도인의 인격 함양과 또는 인성교육

의 소재로서 정신적 바탕과 명확한 행동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홍익인간은 풍류도, 

화랑도, 선도, 선교와 불교, 선비사상, 성리학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한국사상의 한 줄기에 불과했다. 또한 전통사상

과 태권도의 관련성을 접목하는 수준이었고 홍익인간이 

함의한 정신성과 태권도 수련과 활동과는 거리감이 있었

다. 단지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전통사상에 대한 의미 탐

색이나 태권도 정신의 역사철학적 근원이나 배경에 국한

되었다. 

2011년이 되자 홍익인간 수용론은 국기원 지도자 연수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기원 1-2급 지도자 연

수교재에 나온 ‘태권도 정신론’에서 홍익인간은 비로소 태

권도 정신으로 규정되었다. 연수교재에서 홍익인간은 삼재

강유, 심기일체와 함께 태권도의 이념으로 그리고 하위 5가

지 덕목(德目)은 예의, 인내, 용기, 공평무사, 호연지기로 

설정되어 삼도오덕(三道五德)으로 칭해졌다.

삼도오덕론은 정신의 개념 구분이나 구성 원리에서 기존

의 이론과는 차별화되었다. 학자나 지도자의 주관적인 인

식에 따라 달라지는 정신의 개념이 이념과 기타 정신요인

으로 이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즉 태

권도 정신은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을 의미하는 이

념과 함께 여타 덕목과 정신력 요소가 합쳐져서 두 영역으

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태권도 정신에 포함되

어 태권도 수련의 의의와 목적성을 의미하고 태권도의 원

대한 대의명분으로 배정되었다(Kim, 2011b).

하지만 삼도오덕론은 정신 개념의 혼재성과 복잡성, 이

분화된 정신 영역의 무관련성, 각 정신 요소간의 부조화성 

등이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그 문제점은 4년 후 국기원 용

역과제인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Kim, Song & 

Choi, 2015)｣에서 보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5대 정신을 

비롯한 태권도 정신에 대한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고 면접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극기와 홍익의 태

권도 정신과 함께 관련 덕목을 문장으로 표현한 5개 신조가 

설정되었다.

이 연구과제에서 홍익인간은 ‘세상을 이롭게 함’란 명제

로 ‘나를 이김’의 극기와 함께 태권도의 이념이자 정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 년후 홍익인간은 ｢태권도 교본 편찬을 

위한 착수 연구(Kukkiwon, 2020)｣와 ｢태권도 교본 편찬 

설계 연구(Kukkiwon, 2021a)｣를 거쳐 국기원(2021b) 공식 

�태권도 교본�에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으로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홍익인간이 태권도의 대의명분으로 적합한 이념

일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원동

력이 되기 때문이다.

3. 홍익인간 비판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간

주되기까지에는 여러 학자의 반론도 적지 않았다. 1987년 

‘태권도 정신철학’ 제목으로 홍익인간을 비롯한 각종 전통

사상이 국기원 교본에 실리면서 비판적 기류도 조성되었

다. 기존의 5대 정신을 대안으로 거론된 ‘전통사상’은 여러 

학자들의 다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홍익인간 등 전통사

상이 태권도 정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언급된 사례들은 다

음과 같다.

Kim(1989)은 대한태권도협회 기관지에 다음 논지를 피

력했다. “한국 고유사상이나 동양고전에서 나오는 홍익인

간 같은 철학적 어휘를 태권도 정신에 결부시키는 것은 억

지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은 

태권도 수련 영역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Yang(2002)은 “지나친 국가주의 색채, 거창한 종교적 내

용, 군대 문화의 흔적 등을 비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

과 수련의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실천적 정신의 모색이 

중요하다. 전통사상의 태권도 도입은 점차 강해지는 개인

주의 경향, 그리고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대두 등 문화사상

적 흐름을 고려할 때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Ryu(2006)는 “국기원 교본에 나온 태권도 정신철학은 갖

가지 전통사상과 덕목들을 나열함으로써 구체적이거나 실

제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집약되는 정신성의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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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 Lo(2012)는 “국기원 교본은 정신사적 의의에서 

‘태권도 정신’을 규정한다. 그러나 갖가지 전통사상들은 태

권도와의 연관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전통사상이 태권도에 구체

적으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라

고 피력했다.

Kwak(2014)은 “교본에 제시된 태권도 정신은 종교 색채

나 유교 사상에 기초한 충효와 호국사상 등 종법주의적 사

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신론은 오늘날의 

인간관과 사회문화의 일반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

다.”라고 지적했다.

Kwak & Cho(2016)는 “태권도 인성교육 대상자인 현 세

대 아이들은 개성이 강한 직업을 더 선호하며 ‘아이돌

(idol)’ 가수나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주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

감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다.

Im & Seok(2021)은 “국기원 교본에 나온 전통사상은 봉

건시대의 민족주의와 일제 강점기 때 잠식된 일본식 무도 

교육의 잔재로 이러한 맹목적인 무도적 관념이 결코 이 시

대에 요구되는 정신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여전히 회자되

고 있는 이 같은 사상이나 규범은 태권도 정신의 후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러한 반론들은 홍익인간 등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에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무리한 논리라는 주장이

다. 비판론의 쟁점은 홍익인간 교육이념 자체에 대한 일반

적 반론에 맞물려 태권도 맥락상의 문제점이 합쳐진 복합

성을 띤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 넷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익사상 교육이념에 대한 일반적인 쟁점으로서 

고대 신화에 근거한 발상, 과도한 이상주의와 추상성이 문

제라는 지적이다. 즉 홍익인간 이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립도 어려

운데 이타주의는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실천하기 어렵

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Han, 2005).

둘째, Kukkiwon(1987) 이전 교본에 실린 ‘태권도 정신

철학’ 내용 자체의 부실성이다. 부실성의 원인은 태권도 교

본에 갖가지 전통사상의 나열하면서도 4쪽에 못 미치는 짧

은 분량이었던 점이다. 또한 18년 후 수정증보판 

Kukkiwon(2005) 교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게재됨으로

써 그 부실성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본

의 ‘정신철학’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태권

도 정신철학’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태권도 

정신에 관한 철학’을 논한 것이다. ‘태권도 정신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으

로 삼을 수 있는 근원으로서 한국 전통사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전

통사상과 고답적인 종교 색채를 띤 어휘를 나열하는 정신 

내용은 전통사상의 진부성이 두드러짐으로써 오히려 거

부감이 증대되어 태권도 정신과는 괴리감을 갖게 하였다

고 본다.

셋째,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을 결부시킨 연결 논리상

의 부적합성이다. 교본의 본문에 나온 전통사상은 20여 종

에 달하면서도 정작 태권도와의 관련성은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 역사에 존재했던 갖가지 윤리 도덕적 

어휘를 소개하고 철학적인 해설로 채워져 있다. 비단 교본

뿐만 아니라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의 관련성을 다룬 여

러 후속 연구들도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전통철학적 근거

에 대한 설명은 장황하지만 정작 태권도와 관련된 내용이 

개략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넷째, 홍익인간이 원천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의 단군사

상과 종교적 성향의 선도(仙道)나 대종교와도 연결되는 편

파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세계화의 이념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반론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

다. 홍익사상의 민족적 편협성은 다소 결함도 될 수 있으므

로 그 장단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사상이든지 편파적 사상성과 종교적 입장에 얽히게 되면 

공동의 관심사에서 탈피한 맹목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민족적 우월 의도가 투영된 자부심은 스스로 국수주

의(國粹主義) 테두리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여구의 

용어로 장식된 민족 사상적 우월성, 단군사상의 종파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적 선도 수련법 등은 경계해야 할 세부 사

안이다(Kim, 2011b).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이 같

은 비판적 견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보완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즉 홍익인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는 

주도면밀한 설정 방식과 설득력 있는 논지가 필요하다. 그 

주된 요지는 홍익인간이 태권도와 어떤 구체적 연결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홍익인간과 태권도와의 구체적인 상

관관계가 논리적으로 해명된다면 부정적인 비판론은 감소

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한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제언에서 서술되었듯이 후속 연

구는 정신 용어 개념부터 선행연구 분석, 정신 구성 원칙까

지 면밀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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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홍익인간 이념이 태권도 정신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개진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두에서 홍익인

간이 한국의 교육이념으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논의하였

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이 도입되는 과정

과 함께 찬반양론도 검토하였다. 즉 홍익인간에 대한 수용

론과 비판론에 대해 그 개요부터 세부적 쟁점까지 학자들

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본 연구자의 견해를 밝혔다.

태권도 정신의 핵심 내용으로서 홍익사상은 그 수용론 

못지않게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인간은 결점보다는 강점이 두드러졌기에 최근 국기원 

공식 태권도 교본에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태권도 정신으

로 수록되었다. 그것은 마치 치열한 논쟁 과정을 통해 홍익

인간이 현재 한국의 법정 교육이념으로 제정되었던 과정과

도 유사하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 이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든 그 인식과 가치는 물론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

러나 홍익인간의 교육적 유용성이나 사회 영역에서 다양하

게 전개되는 활용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홍익인간을 긍정

적으로 수용하는 혜안과 통찰력이 발휘되도록 요청된다. 

그 주된 이유는 홍익인간은 한국 고유사상이면서 인류 공

영을 지향하는 이념성을 갖는 태권도 정신일뿐만 아니라 

인격 함양을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에도 합치되는 적절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다음 3가지 주제

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홍익인간이 어떤 세부적 원칙이 반영되어 태권도 정신으로 

확정되었는지 그 상세 원칙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홍익인

간을 태권도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면 태권도와 어떤 구체

적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

다. 둘째, 교본에서 홍익인간의 실천적 덕목으로 설정된 예

의, 정의, 봉사 덕목이 홍익인간과 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태권도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가치나 의의(意義)에 대해서도 심

도 있게 규명되어야 한다. 홍익인간을 일방적으로 찬양하

는 문구로 장식된 설명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치밀한 검

토와 분석을 채용한 논증이 산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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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ik-Ingan Ideology of ‘Benefiting the World’ as a Taekwondo Spirit

- Focusing on the Theory of acceptance and criticism -

Kim, Young-Sun1*

1. Yonsei University, Lectur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Hongik-Ingan settle into a universally valid Taekwondo spirit 

by strengthening a positive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basis for Hongik-Ingan as a Taekwondo spirit.

Method  Philosophical analysis was adopt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detail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Hongik-Ingan ideology and how it is used in education and social fields? second, 

when and how Hongik-Ingan was introduced as a Taekwondo spirit? and third, what issues do the pros and 

cons of Hongik-Ingan as a Taekwondo spirit have?

Results  First, Hongik-Ingan is a unique Korean idea that fosters “people who think about the community, 

care for others, and practice sharing and service,” and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s spreading to the overall 

area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industry, and culture. Second, regarding the spirit of Taekwondo, 

Hongik-Ingan was first mentioned in 1985 and was partially covered in the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Kukkiwon, and was listed as the spirit of Taekwondo in name and reality in the 

2021 Kukkiwon Taekwondo textbook. Third, as a Taekwondo spirit, advantages were emphasized rather than 

defects for Hongik-Ingan, and it was adopted as the Taekwondo spirit of Kukkiwon.

Conclusion  In that the ideology of Hongik-ingan has educational value and can be used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aekwondo people need to actively accept this as an axis of the Taekwondo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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